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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5000m 한국신기록보유자백승호

(25삼성전자)가 전남체전 1500m에 출전

해발군의실력을뽐내며우승했다

백승호는 12일 무안 스포츠파크주경기

장에서 열린 제53회 전남도체육대회 육

상 1500m 결승에서 3분59초91로 여유있

게골인 금메달을목에걸었다

백승호는 완도 노화 출신으로 육상

5000m 한국기록을보유한육상중장거리

스타다

목포공고재학시절육상에시작해입문

1년6개월만에 과천 10단축마라톤에서

5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재능과 신체조건

을 갖췄다 2010년 일본 그랑프리대회

5000m에 출전해 13분42초98로 한국신기

록을 갈아치웠다 부산서울역전경주대

회(경부역전구간마라톤)에서는 5개 구간

을 1위로 질주 2년 연속 최우수선수에뽑

혔다

백승호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서 전남

체전은즐겁다성적이나동기만을생각한

다면출전의미가없지만 선후배들을한

꺼번에만날수있어좋다고말했다

그는 애향심이 남다르다 아시안게임에

나가는국가대표이지만한해도거르지않

고 전남체전 완도 대표로 출전하고 있다

전남체전에서 선후배들을 만나 시도대

항전인 부산서울역전경주대회(경부역

전구간마라톤) 전략을 짠다 지난해 준우

승에 그쳤지만 올핸 꼭 우승하겠다는 각

오다

김후진 전남육상경기연맹 전무이사는

경부역전구간마라톤은 부산에서 서울까

지일주일간뛰어야하기때문에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시도 대항전인

만큼전남체전은이를준비하는필수코스

다고말했다

백승호는 내년에 마라토너로 전향한다

이봉주의한국마라톤최고기록을깨는게

목표다 무안박정욱기자 jwpark@

12일무안스포츠파크주경기장에서열린육상 1500m 결승에서백

승호는3분59초91로골인우승했다 무안박정욱기자 jwpark@

조선대 김홍일(2년사진)이 전국 스

포츠클라이밍정상에올랐다

김홍일은 최근 경북 구미 산악레포츠

공원 인공암벽경기장에서 열린 2014

Yes Gumi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에서난이도와속도경기에서모두우승

했다

김홍일은 누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

가를측정하는난이도경기에서완등해

1위에 등극했다 속도 경기에서는 10초

724로 예선전을 통과한 뒤 준결승에서

길기준(대전 둔산클라이밍센터)을 결

승에서 구성엽(울산 최병호클라이밍센

터)을각각물리치고 8초632의기록으로

정상에올랐다

김한울(조선대 1년)은 난이도 경기에

서 3위를 차지했다 김한울은 2위 이민

영(경기 수원크럭스존)과 동일한 39개

홀드를잡았지만 스피드에서 10초뒤져

아쉽게 3위에머물렀다

조승운(조선대 1

년)은홀드 31개로 4

위를 기록했다 조

선대의정상등극은

체계적인 선수 확보

와 육성에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대(담당 부장교수 서영환)는 지

난 2012년부터 특기생으로 선수를 모집

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클라이밍을 교

과목으로개설해선수양성과저변확대

에힘쓰고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조선대는 올해

국가대표 상비군만 5명(김현재김홍

일김한울조승운김정주)을 배출했

다 김현재김홍일김한울은오는 20

22일 중국 하이양에서 열리는 IFSC 스

포츠클라이잉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

전한다

한편 올해로 4회째인 구미 대회에는

지난 78일 전국의정상급스포츠클라

이머 500여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FC가 안양

FC를 제물 삼아

상위권 도약에 나

선다

광주 FC가 14일오후 7시안양종합운

동장에서 안양 FC와 K리그 챌린지 14

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승리 길목에서

번번이 주저앉았던 광주가 모처럼 기분

좋은상대를만난다

광주는 최근 3경기에서 3무를 기록했

다 순위 상승에 승점이 부족했지만 무

승부로승점간격을유지하기는했다

현재 2위 대구와의 승점 차가 5점 밖

에 나지 않기 때문에 연승을 가져오면

언제든상위권으로도약할수있다

최근 광주의 경기가 아쉽기는 하다

매번선제골을넣고도마지막고비를넘

지 못하면서 경기 종료 직전 무승부를

허용하곤했다확실한기선제압과깔끔

한뒷마무리가필요하다 안양과의통산

전적은 3승2무1패로광주가앞서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광주FC 내일 안양상대승점사냥

K리그챌린지 14라운드

조선대 김홍일스포츠클라이밍정상

Yes Gumi 전국대회

난이도속도경기 2관왕

중장거리 1인자 백승호에게전남은좁았다

공기권총중등부부별신기록보유자김

병호(광주체육중 3년)가 한화회장배 사격

대회에서우승을차지했다

김병호는 최근 경남 창원에서 열린

2014 한화회장배 사격대회에서 공기권

총 남중부 개인전에서 574점을쏴 금메달

을목에걸었다

김병호는 고효석기민수이창민과 함

께 한 단체전에서도 1681점을 기록 삼계

중(1663점)대전대신중(1649점)을 제치고

여유있게우승했다

광주체육고 최보람(2년)은 이번 대회에

서 은메달 2개를 따내며 국가대표 상비군

에선발됐다최보람은공기권총개인전에

서 1974점을 쏴 2006점의 이한민(정선

고)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50m권총

에서는 189점을쏴 이제윤(대전대신고)에

게 01점차로뒤지며아쉽게은메달에만

족해야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인자의여유

전남체전육상 1500m 여유있게금메달

내년마라토너전향 이봉주기록깨겠다

광주체중김병호한화회장배사격대회우승


